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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상소 일기자료들의 전반적 자료 현황과 기록적 특징 양상과 기록의 전

승 과정을 분명하게 규명해 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전적 소장 기관의 DB목록을 조사 발굴하여 상소 일기자료의 현황을 목록

으로 제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총 42여 종의 상소 일기자료들이 발굴되었다. 이 

중에서 극히 일부는 연구 자료로 활용된 바 있고, 일부는 유교넷 일기류 DB의 상

소일기에 소개되어 있으며, 또 일부는 새롭게 발굴한 것이다. 필사본 일기들은 단

독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며, 기록 내용의 측면에서도 

보다 상세하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어 ‘일기’가 가지는 자료적 특성이 그

대로 부각된다. 문집 수록 일기의 경우 대부분 기록 분량이 제한적이어서 경과 중

심의 사실 정보만 기록된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필사 자료 못지않게 상세한 기록

을 담고 있었다. 

상소 일기는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영남 남인들의 상소 운동을 배경으로 작

성된 것이 거의 대다수였고, 이들은 지역의 공론을 수렴하여 가능하면 대규모의 

소행을 추진해 - 예컨대 만인소와 같은 -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곧 이러

한 과정들을 일기에 담고 있었다. 현전하는 상소 일기의 대다수가 영남유생의 상

소 일기라는 점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상소가 결

정되면 하나의 공동체로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이 길고 복잡했으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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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요했기에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지도 강했다. 더불어 상소에 참여하는 개

인들에게도 이 경험적 사건은 영향이 적지 않았으므로  후대에 알리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함께 한 동료들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지원해 준 경향각

지의 친우에 대한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았기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이러한 사

실들로 본다면, 서인이나 노론계 유소 과정에서 생산된 상소 일기가 거의 발견되

지 않는 사실은 꽤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 조선시대 일기, 유생상소, 상소 일기, 만인소, 疏廳, 疏會, 疏行

Ⅰ. 머리말

상소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만 실행할 수 있었기에 공론성의 확보가 전제

되어야만 했다. 유생 상소의 경우 재야 공론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연명상소가 

보편적이며,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그 때마다 비교적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대개 상소가 이루어지는 과

정은 발의 → 통문발송 → 소회 → 소임선발 → 소청 설치 → 소본 작성 → 배

소(拜疏) → 봉소(捧疏)의 단계를 거쳤다.1) 상소 일기자료들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생산된다.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응하는 유생 또는 조

관(朝官)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바탕으로 기록되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공적 

사실이 중시되며 일기에 따라 그 속에서 개인의 시각과 생각이 포착되기도 한

다. 개인이 필요할 때 자유 의지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현전하는 

상소 일기자료들은 일기가 지니는 기본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공적 기록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므로 다소 복합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일기 자료 현황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2007년 황위주의 연구에서 

정점을 찍은 후 한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가,2) 최근 김미선이 호남지역 문집 

1)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참조, 선인, 2002.
2)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이보다 앞서 발표된 정구복의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정신문화연구 19집, 한국학중
앙연구원, 1996)과 염정섭의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역사와현실 24집, 한국역사
연구회, 1997)가 있다. 이후로는 최은주가 황위주의 연구에 기반하여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

과 가치｣(대동한문학 30집, 대동한문학회, 2009)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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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일기류 자료 목록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개괄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

다.3) 김미선은 이 논문에서 562편의 일기를 제시하였는데, 27편을 제외한 자

료가 황위주의 일기류 목록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데 황위주는 상소 일기자료를 공동체 일기로 분류 제한하였고, 김미선은 개인 

일기에서 상소 일기 자체를 주목하지 않았기에, 상소 일기자료는 황위주가 제

시한 목록에서 더 이상 보완되지 못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다만, 드

물게 ‘상소 일기’ 자체를 소개한 성과가 2편 있는데, 1972년 홍순창이 류도수

(柳道洙, 1820~1889)의 소청일록을 영인 소개한 것4)과 2001년 설석규가 저
자미상의 정유소행시일기(丁酉疏行時日記)를 해제와 함께 번역 소개한 것
이 있다.5) 이와 함께 유생 상소 관련 연구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된 성과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논문들은 주로 ‘영남유생 상소운동’을 주목하고 이들의 정치

적 사회적 움직임과 시대적 의미를 고찰한 것들이다. 1994년 이수환이 대원군

의 서원훼철과 영남유소를 분석하며 정직우(鄭直愚, 1823~1880)의 소행일 
기를 인용한 것6)과 1995년에 설석규가 류세철(柳世哲,  1627~1681)의 소청
일기를 활용하여 당시 여남 유림의 의례소 봉입 과정과 결과를 밝힌 것,7) 그
리고 정진영이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만인소 활동을 차례로 분석하여 이들

의 정치적 동향을 살피면서 근거 자료로 관련 일기들을 인용한 것이 대표적이

다.8) 이 외에 다양한 시각에서 ‘상소’의 행위와 기능을 주목한 연구 성과들 역

시 많지만, 본고에서는 ‘상소일기’와 관련된 것들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필

요한 경우 논의 진행을 위한 배경지식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상소 일기자료들의 전반적 자료 현황과 

기록적 특징 그리고 기록의 전승 과정을 분명하게 규명해 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전적 소장 기관의 DB목록을 조사 발

굴하여 상소 일기자료의 현황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그 특징적 양상

들을 분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소 일기자료들의 

3) 김미선, ｢호남문집 소재 일기류 자료의 현황과 가치｣, 국학연구 31집, 한국국학진흥원, 2016. 
4) 홍순창, ｢소청일록에 대하여｣, 대구사학 5집, 대구사학회, 1972. 
5) 설석규, ｢정유소행시일기｣, 국학연구 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2.
6)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7) 설석규, ｢顯宗 7年 嶺南儒林의 議禮蔬 捧入 顚末｣, 사학연구 50집, 한국사학회, 1995. 
8) 정진영, ｢19세기 후반 영남유림의 정치적 동향 -만인소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집, 부경역
사연구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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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적 가치를 종합 정리하고 동시에 현재적 의미를 부여해 보려 한다.  

Ⅱ.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현황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에 작성된 상소 일기자료들의 현황을 도표로 정리하

여 제시하였는데, 조사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

넷과 호남지방문헌연구소 호남기록문화유산에 소개되어 있는 일기자료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전자사료관), 한국고전종합DB 등 고전적 소장 

기관의 DB목록을 대상으로 삼아 ‘소청(疏廳)’·‘소행(疏行)’·‘소회(疏會)’ 등 

관련되는 다양한 검색 키워드를 사용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유생상소를 연구

한 논문에서 사료로 활용한 경우도 찾아내어 검토하였다. 이 가운데 원문 접

근이 가능한 자료들은 기록 시기와 상소 원인을 함께 파악하여 도표에 제시하

였고, 일기명으로만 검색되는 자료들은 간략한 목록만 제시하였다.9) 

9) 일기명은 필사본일 경우 그 서명을, 문집에 수록된 경우 수록 편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저자명은 문

집에 수록된 경우 우선 문집의 저자를 기준으로 삼았고, 필사본의 경우에는 추정 가능한 저자만 기

록하였다. 다음으로 원문 접근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기록 시기와 상소 원인을 검토해서 표기

하였고, 서지형태는 문집에 수록된 것인지 필사본인지 구분해서 표기한 것이다. 문집에 수록된 경

우에는 문집명을 쓰고 그 아래 初刊 연도를 참고로 표시하였다. 개인의 문집은 저자 사후 후손과 문

인들이 보충과 산삭을 통해 필수적으로 편집을 하게 되고 특히 저자의 원고가 산실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 관련되는 자료들을 모아 부록으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신중하게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장처는 원문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 소장처를 표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기명 저자 기록시기 상소원인 형태 소장처

西行日記
(28면)

金宇宏
(1524~1590)

1565.7.23
~ 8.25

승려 普雨의 처벌을 
촉구하는 상소

저자문집 수록
(開巖集)
1772년경

한국고전
종합DB

請斬普雨日記
(95면)

金農
(1534~1591)

1565.7.23.
~ 8.27

승려 普雨의 처벌을 
촉구하는 상소

필사본 1책
한국국학
진흥원

疏廳日記
(6면)

趙靖
(1555~1636)

1596. 11.
1597. 1.24
~ 3.17 

임진왜란 후 親征을 
주청하는 상소

저자문집 수록
(黔澗集)
1740년경

한국고전
종합DB

[표 1] 조선시대 상소관련 일기자료 현황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195

疏會日錄
(8면)

趙遵道
(1576~1665)

1608.5.22
~ 6.21

이언적 문묘종사 
청원을 위한 상소

저자문집 수록
(方壺集)
1845년경

한국국학
진흥원

疏行日記
(5면)

吳潝
(1576~1641)

1621.7.20
~ 9.2

請斬李爾瞻疏를 
올리기 위함

저자문집 수록
(龍溪集)
1738년경

한국국학
진흥원

疏廳日錄
(6면)

琴是諧
(1587~1667)

1635.5.1
~ 5.20

성혼․이이의 
문묘종사 반대 상소

저자문집 수록
(峨洋軒文集)
1901년경

국립중앙
도서관 외

疏廳日記
(25면)

柳世哲
(1627~1681)

1666.1.7
~ 4.14

서인의 예론을 
반박하고 고산과 
미수의 예론을 대변

저자문집 수록
(悔堂集)
1936년경

한국국학
진흥원

光陽謫行日記
(12면)

金侃
(1653~1735)

1700.11
~ 1701.10.5

김장생 문묘종사
반대 상소

저자문집 수록
(竹峯集)
1931년경

한국국학
진흥원

疏廳日錄
(8면)

李彦烈
(1680~1719)

1716.9.1
~ 9.7

병신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상소

저자문집 수록
(愛日庵遺稿)
1804년경

국립중앙
도서관 외

․丁酉日記
․戊戌日記
(45면)

李麟至
(1683~1746)

1717. 8. 3
~ 1718. 5. 2

정유독대에 대응하여 
이이명의 처벌을 
요구한 상소

저자문집 수록
(酉川世稿․
恩窩遺集)
1921년경

국립중앙
도서관

丁酉疏行時
日記

저자미상
1717.12.3
~ 1718.2.13

사빈서원 훼철반대 및 
존치 청원

서원지 수록
(泗濱志)

한국국학
진흥원 외

捲堂日記
(24면)

朴麟祥
(1682~1767)

1720.9.6
1721.12.1

숙종[明陵] 誌文 수정 
요청 

저자문집 수록
(圃翁集)
1780년

국립중앙
도서관

․丙申疏行日記
․丁巳日記
․戊午日記
(128면)

李麟至
(1683~1746)

1736.2.19
~ 1738.9.15

송준길․송시열 
문묘종사 반대 상소

저자문집 수록
(酉川世稿․
恩窩遺集)
1921년경

국립중앙
도서관

疏廳日記略
(20면)

저자미상

1721.1.16
~ 2.12
1723.1.4
~ 4.1

이현일 변무를 위한 
상소

저자문집 수록
(葛庵集)
1909년경

한국고전
종합DB

․北行錄
․癸卯陪疏日
錄(60면)

金尙鼎
(1668-1729)

1722.4.4
~ 4.25
1723.2.20
~ 4.12

이현일 변무를 위한 
상소

저자문집 수록
(谷川集)
1922년경

한국국학
진흥원

西征記行
(附排雲錄)
(38면)

安命夏
(1682~1752)

1723.2.20
~ 4.2

이현일 변무를 위한 
상소

저자문집 수록
(松窩集)
1873년경

한국고전
종합DB

玉洞書院
疏廳日記
(97면)

저자미상
1788.5.27
~ 1789.3.24

상주 옥동서원 사액을 
청하는 상소

필사본 1책
영남대
민족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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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子疏廳日錄
柳台佐

(1763~1837)
1792. 3
~ 5.27

사도세자 신원을 
요청한 만인소

 필사본 
闡揮錄수록

한국국학
진흥원

壬子日記
(疏廳錄)
(102면)

李㙖
(1739~1810)

1792.윤4.13
~ 8.2

사도세자 신원을 
요청한 만인소

저자문집 수록
(俛庵集)
1876년경

한국고전
종합DB

疏行日錄
(壬子)
(70면)

金翰東
(1740~1811)

1792.윤4.4
~ 8.2

사도세자 신원을 
요청한 만인소

저자문집 수록
(臥隱集)
1917년경

한국국학
진흥원

疏廳日錄
(59면)

李仁行
(1758~1833)

1792.윤4.2
~ 6.13

사도세자 신원을 
요청한 만인소

저자문집 수록
(新野集續集)
1965년경

국립중앙
도서관

日錄․疏會錄
李鎭宅

(1738~1805)
-

사도세자 신원을 
요청한 만인소 참여자 

명단

저자문집 수록
(德峯集)

한국고전
종합DB

乙卯四月
疏廳日錄

- 1795 - 필사본 1책
고려대
만송문고

戊庚日錄
(23면)

저자미상
1800.1.8
~ 3.1

안동향교에 
보관중이던 정조의 
전교문을 옮길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상소

필사본 1책
한국국학
진흥원

道南疏廳雜錄
/上疏大槩

都禹璟
(1755∼1813)

1805.10.1
~ 11.27

全湜의 祠版을 
도남서원에
추배하는 일

저자문집 수록
(明庵集)

한국국학
진흥원

疏廳日錄 저자미상
1852.6.3
~ 10.6

이현일의 伸冤을 
요청하는 상소

필사본 1책
한국국학
진흥원

疏廳日錄 저자미상
1852.2.20
~ 1853.3.14 

이상정의 
증직과시호를 
요청하는 상소

필사본 2책
한국국학
진흥원

疏行日錄
金宗洛

(1769~1785)
-

유성룡의 陞廡를 
청원하는 상소

저자문집 수록
(三素齋集)

한국국학
진흥원 외

臨川請額日記
(188면)

柳基鎬 
(1823∼1886)

1864.4.15
~ 10.9

임천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

필사본 1책
한국국학
진흥원

客日隨錄
(62면)

柳基鎬 
(1823∼1886)

1870.윤10.15 
~ 1871.1.15

임천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

필사본 1책
한국국학
진흥원

金剛錄
金獻洛

(1826~1877)
1870.11.3
~ 1871.4.12

임천서원의 복설을 
요청하는 상소

필사본 1책
한국국학
진흥원

疏行日記
(72면)

鄭直愚 
(1823-1880)

1871.4.15
~ 6.28

서원훼철을 반대하는 
만인소

필사본 1책
계명대
동산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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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제시한 42종의 자료들은 상소 동기와 배경이 분명하고 그 진행 과정

이 날짜별로 기록된 ‘일기’형태의 자료만 정리한 것이다. 일기명 자체가 그 내

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수이며, 간혹 상소 행위에 대한 처벌

로 유배를 갔을 경우 유배 여정을 담은 서명들도 보인다. 예를 들면 김간의 ｢광

양적행일기｣, 김헌락의 금강록, 김철수의 서천록같은 것이다. 동일한 상
소 사건에 여러 명의 일기가 남아있는 경우도 보이고, 기록 분량의 편차에 따

라 기록 내용의 범위도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시기별

로 볼 때는 총 42종 가운데 19세기(이후)에만 작성된 것이 20종으로 약 45%에 

10) 이 책과 같은 내용으로 모두 3건이 있는데, 그 중에 초고본을 대표로 삼았다. 나머지 2건을 보면 

한 건은 忘湖先生抄稿 이름으로 行草로 쓰여져 전해지고, 나머지 건은 이승목의 아직 출간되지 않

은 문집인 先府君遺稿乾에 해서로 正書되어 실려 있다.(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해제 참고)
11) 민산 유도수의 후손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대구사학 5집(대구사학회, 1972)에 홍순창의   

｢소청일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간단한 해제와 함께 영인 수록되어 있다.

疏行日錄
(67면)

저자미상
1871.3.19 
~ 8.

서원훼철을 반대하는 
만인소

필사본 1책
국사편찬
위원회

西遷錄
(76면)

金喆銖
(1822~1887)

1871. 3. 19 
~ 8. 1 

서원훼철을 반대하는 
만인소

필사본 1책
한국국학
진흥원

西遷錄
(45면)

金喆銖
(1822~1887)

1871. 3. 19 
~ 8. 1

서원훼철을 반대하는 
만인소

저자문집 수록
(魯園集)

한국국학
진흥원

疏事始末
李承穆

(1837~1873)
1871. 3. 19 
~ 6. 25 

서원훼철을 반대하는 
만인소

필사본 1책10)
한국학
중앙연구원

疏廳日錄
(42면)

柳道洙 
(1820~1889)

1875. 2. 3
~ 3. 17

흥선대원군의 봉환을 
청원한 만인소

필사본 1책
후손가 
소장11)

疏廳日錄
柳道洙 

(1820~1889)
1875. 2. 3
~ 3. 17

흥선대원군의 봉환을 
청원한 만인소

저자문집 수록
(閔山集)

한국국학
진흥원 외

疏廳日記
李鉉燮

(1844~1910)
1875

흥선대원군의 봉환을 
청원한 만인소

저자문집 수록
(우헌실기)

한국국학
진흥원 외

丁丑疏錄
(27면)

저자미상
1877. 6. 27
~ 1878. 2. 7

서원복설 청원 상소 필사본 1책
국사편찬위
원회

疏行日錄
金鼎奎

(생몰년 미상)
1881 위정척사 만인소

저자문집 수록
(流水齋遺稿)

한국국학
진흥원 외

疏廳雜錄 - 1881 위정척사 만인소 필사본 1책
고려대
만송문고

疏行日記
(10면)

李承熙
(1847~1916)

1905. 10. 25
 ~ 11. 29

을사오적 처단과 조약 
파기 청원

저자문집 수록
(大溪集)

한국고전종
합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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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할 만큼 비중이 크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집단의 경험이기에 그 과정을 

사실 위주로 기록한 것이 있는가 하면, 진행 과정을 서술하되 기록자의 사적 

감정이 뒤섞인 것도 나타남을 지적할 수 있다. 상소 일기자료들이 드러내는 

특징적 양상의 구체적 실상은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Ⅲ. 상소 일기자료의 특징적 양상

1. 기록 배경 : 상소 동기

현전하는 상소 일기자료 대부분은 향촌 유생들의 집단상소 과정에서 생산

된 것이다. 이러한 상소 형태는 개인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론을 기반으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특히 당대의 정

치적 사회적 상황과 연관이 깊다. 상소 일기자료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근본

적으로 이러한 기록 배경에서 비롯된다. 

▮ 16세기 

▸보우普雨의 참형을 주장(2종) ▸親征을 주청(1종)

16세기 상소 관련 일기자료는 총 3종이다. 이 중 2종은 보우의 참형을 주장

하며 올린 상소와 관련된다. 1565년(명종20) 문정대비가 사망하자 전국 각지

의 유생들이 문정대비의 신임을 등에 업고 불교의 중흥을 꾀하던 승려 보우의 

참형을 주장하는 상소를 끊임없이 올렸다. 명종실록에서 확인되는 바에 의
하면 이 해 동안의 유생 상소만 16건에 이르고 연소는 66차례나 행해졌다고 

한다.12) 이 때 경상도 42개 군현의 유생들도 지역적인 연대를 기반으로 진사 

김우굉을 소수(疏首)로 삼아 집단 상소를 추진했는데, 위의 2종은 바로 이러

한 정황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이다. 김우굉의 문집인 개암집에 수록된 ｢서
행일기｣는 다른 필사본 1책 청참보우일기의 기록을 축약한 것으로 판단되

12)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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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기록의 전승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언급하겠다. 

1596년(선조29) 왜적이 다시 침범할 것이라는 소식에 왕이 피난할 뜻을 보여 

민심이 흉흉하자 조정(趙靖)은 왕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왜적을 격퇴하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나머지 일기자료 1종은 이러한 상소 배경에서 작성된 것이

다. 이 일기 안에는 향론(鄕論)을 모으고 의사를 결정해 疏(소)를 올리는 과정

이 기록되어 있다. 

▮ 17세기 

▸이언적 문묘종사 청원(1종) ▸우율문묘종사 반대(1종) ▸이이첨 참형 주장

(1종) ▸송시열 예론 공격, 남인 예론 집대성(1종) 

17세기의 상소 관련 일기자료는 총 4종이다. 1608년(선조41)에 오현종사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호남 유생 고경리가 이목(李楘)․임숙영(任叔英)과 함께 
이언적을 폄훼하는 상소를 올린 것 때문에 영남의 유생들이 집단 반발하여 5

현의 문묘종사를 청원하는 연명상소를 올린 일이 있었다. 당시 소회에는 400

여명의 유생이 참여하였고 이후 상경해서 서울에 소청을 설치하고 네 차례의 

상소를 진행했었는데13) 조준도의 소회일록은 이때의 상소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우율문묘종사 반대 상소는 1635년(인조13)에 서인이 주도하여 성균

관에서 성혼․이이의 문묘종사를 위해 8도에 통문을 보냈을 때 일어난 것이

다. 이때에도 영남 유생들은 조직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며 집단 상소를 추

진하였다. 이이첨의 참형을 주장했던 탄핵 상소는 1621년(광해군13)에 있었

던 일이다. 당시 대북의 영수 이이첨의 권세는 왕권을 능가할 정도였는데, 신

지익(申之益)이 이이첨의 흉교함을 극론한 상소를 올리면서 그에 대한 탄핵이 

본격화되었다. 이 때 영남에서도 안동 생원 김시추가 중심이 되어 대규모의 

상소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오흡의 소행일기는 이러한 과정들을 담고 있다. 
류세철의 소청일기는 1666년(현종7) 1659년(효종10)에 발발한 기해예송의 
연장선상에서 대규모의 영남 남인들이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의 예설을 반박

하고 윤선도와 허목의 예설을 지지했던 상소 운동을 배경으로 한다. 

13) 최은주, ｢17세기 전반 안동 권역 사림 공론의 형성 과정과 특징｣, 임진왜란과 지방사회의 재건, 
새물결, 2016, 154~157쪽.

kerne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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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4종의 일기자료는 모두 당시 집권 세력에 반발했던 영남 남인의 집

단 상소과정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때의 상소들은 대의명분을 토대

로 향중 공론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일사천리의 추진과 실천으로 그 

동력을 획득하고 있었다. 대북파 또는 서인들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에도 불구

하고 상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연대했다.14)

▮ 18세기

▸김장생 문묘종사 반대(1종) ▸병신처분 취소 요청(1종) ▸兩宋 문묘종사 반

대(1종) ▸이이명 처벌 요구(1종) ▸숙종[明陵] 지문(誌文) 수정 요청(1종) ▸이현

일 변무(3종) ▸서원 사액 청원(1종) ▸서원 훼철 반대 및 존치 청원(1종) ▸사도

세자 신원(伸冤) 요청(5종) 

18세기의 일기자료는 총 15종이다. 문묘종사 반대 청원과 관련한 것이 2종

인데, 하나는 김장생을 다른 하나는 송준길․송시열의 문묘 배향을 반대한 상

소이다. 1700년(숙종26) 충청도 유생 최운익이 김장생을 문묘에 배향해야한

다고 상소하고 이것을 임금이 윤허한 것이 발단이 되어 집단 상소의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광양적행일기｣에는 그 때 김간이 소수로서 참여하였다가 광양

으로 유배를 가게 된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노론 세력은 결국 김장생

의 문묘종사를 실현시켰고, 뒤이어 송준길과 송시열 즉 양송(兩宋)의 문묘종

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양송의 문묘종사를 반대하기 위해 당시 

4천여 명의 경상도 유생들이 송시열의 예론을 비판하며 집단 상소를 올린 적

이 있는데15), 이인지의 병신소행일기·정사일기·무오일기는 이 때 작성
된 것이다. 그는 소수를 맡아 소사(疏事)를 주도했다.16) 이보다 앞서 이인지

는 숙종이 이이명을 독대한 사건 즉 정유독대(丁酉獨對)에 대한 반발로 경상

도 유생들이 상소를 올릴 때 일기유사를 맡아 그 일을 기록하였고, 이 일기는 

정유일기·무술일기로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다. 앞에 언급한 3종의 일

14) 최은주, 위의 논문 참조.

15) 朝鮮王朝實錄, 영조12년(1736) 3월 丙午.
16) 이에 대해 영조는 영남의 유생들이 비록 불만이 있다 해도 예론을 제기해 先正을 비난하는 것은 

지난날의 처분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훗날의 폐단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인지를 遠配하라는 처분

을 내렸는데, 그의 일기에는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배지에서의 생활도 함께 기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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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료들이 당시 집권세력이던 노론의 움직임에 대한 영남 남인들의 반발이

었다면, 병신처분 취소 요청 상소는 그들에 대한 소론계 현직 관리들의 반발

에서 비롯된 것이다. 숙종이 송시열과 윤증의 대립 사이에서[懷尼是非] 1716

년(숙종42) 윤증의 잘못으로 처분을 내림[丙申處分]에 따라 소론측에서 이것

을 취소해 달라는 연명상소를 올렸는데, 이 때 작성된 것이 이언열의 소청일
록인 것이다. 
18세기 일기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동일한 목적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

진 상소 과정에서 여러 종의 일기가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먼저 1723년(경종

3) 갈암 이현일의 신원(伸冤)을 위해 그 제자들과 후손들이 주축이 되어 변무
소를 올렸을 때의 일기이다. 총 3편이 발견되는데 1909년경에 간행한 갈암
집에 수록된 저자미상의 ｢소청일기략｣과 이현일의 문인으로 창원 출신 김상
정(金尙鼎)의 ｢계묘배소일록(癸卯陪疏日錄)｣, 밀양 출신 안명하(安命夏)의   

｢西征記行｣이 그것이다. 이현일 신원 상소는 상소 동기의 명분적 차원에서 그 

영향력의 범위가 약화됨에 따라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 ｢서정기행｣에 따르

면 당시 14명의 유생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17) 이런 현상은 서원 사액 청

원 상소에서도 나타나는데, 규모는 줄어들었으나 반면에 참여하는 개개인의 

의지와 열성은 보다 강화되었다. 때문에 일기 내용도 경과 중심의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에서 현실적 대응에서 파생되는 감정적 기록까지 확대된 경향을 

보여준다.    

1792년(정조16)에 있었던 사도세자 신원 만인소는 만여 명이 넘는 유생들

이 참여한 대규모의 상소 운동으로 이와 관련된 일기자료는 총 5종이 발견되

었다. 

▮ 19세기

▸정조의 전교 이봉(移奉) 허가 청원(1종) ▸서원 추가배향 청원(1종) ▸이현

일 변무(1종) ▸이상정 증직․시호 청원(1종) ▸류성룡 문묘종사 청원(1종) ▸서

원 사액 청원(2종) ▸서원 복설 청원(2종) ▸서원훼철 반대 만인소(5종) ▸흥선대

원군 봉환 청원 만인소(3종) ▸위정척사 만인소(2종) ▸을사오적 처단과 조약 파

기 청원(1종) 

17) 안명하의 ｢排雲錄(癸卯伏閤時題名同苦錄 權江左萬作序)｣(송와집 권9)에 당시 참여했던 14명
의 상세한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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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상소 일기자료는 총 20종이다. 우선 서원 배향 문제와 사액 및 복설 

청원 등 서원과 관련된 상소 일기자료가 많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동기들은 향중 공론을 기반으로 해야만 설득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집단 상소를 표방하지만, 유생들의 참여 범위가 

배향 인물의 제자 또는 후손들로 집중된다는 점에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임천서원의 사액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릴 때 작성된 

유기호의 임천청액일기에 “향회에 모인 인원이 많지 않았으나 향내 유생들
의 의론을 주도할 만한 노성한 사람들은 모두 모임에 왔다.”18)라는 기록에서 

이런 정황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19세기 후반 영남의 유림은 당시 개혁과 개화에 대해 만인소

라는 집단적인 의사 표명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숙종조 이래로 오랫동안 권력

의 핵심에서 소외되었고, 또 노론세력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언로를 차단당

하고 있던 터였다. ‘만인소’는 공론을 집약하고 나아가 이를 국왕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1792년 사도세자 신원 요청 만인소가 있은 

이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1871년(고종8) 서원 훼철 반대 만인소와 1875년

(고종12) 대원군 봉환(奉還) 만인소, 그리고 1881년(고종18) 위정척사 만인소

가 연달아 일어났다.19)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와 관련된 일기가 10종

이 확인된다. 

 

2. 기록 시각 : 기록자의 입장

아래의 표는 저자미상을 제외하고 확인 가능한 일기의 기록자에 대한 정보

를 정리한 것이다. 상소 과정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거주지와 

당색‧학맥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이는 유생들의 집단 상소가 그 발단과 목

적에 있어서 대개 당파적 대립 또는 지역적․학파적․문중적 연대를 드러내

기 때문이다.

18) 柳基鎬, 臨川請額日記, 1864년 5월 3일.“鄕會會員雖不多 而一鄕老成之可主儒論者 無不來會”
19) 정진영, 위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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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기록자 본관 참여역할 거주지 당파

1 김우굉(1524~1590) 의성 疏首 경상도 상주 남인

2 김농(1534~1591) 풍산 - 경상도 안동 남인

3 조정(1555~1636) 풍양 疏色掌 경상도 상주 남인

4 조준도(1576~1665) 함안 奉疏 경상도 청송 남인

5 오흡(1576~1641) 함양 製疏 경상도 영양 남인

6 금시해(1587~1667) 봉화 奉疏 경상도 영주 남인

7 류세철(1627~1681) 풍산 疏首 경상도 안동 남인

8 김간(1653~1735) 풍산 疏首 경상도 안동 남인

9 이언렬(1680~1719) 원주 - 전라도 해남 소론

10 이인지(1683~1746) 흥양 日記有司/疏首 경상도 상주 남인

11 박인상(1682~1767) 죽산 - 전라도 광주 노론

12 김상정(1668~1729) 김해 - 경상도 창원 남인

13 안명하(1682~1752) 광주 - 경상도 밀양 남인

14 류이좌(1763~1837) 풍산 寫疏 경상도 안동 남인

15 이우(1739~1810) 한산 疏首 경상도 안동 남인

16 김한동(1740~1811) 의성 陪疏(搢紳) 경상도 안동 남인

17 이인행(1758~1833) 진성 陪疏(搢紳) 경상도 영주 남인

18 이진택(1738~1805) 경주 陪疏(搢紳) 경상도 경주 남인

19 도우경(1755~1813) 성주 疏首 경상도 상주 남인

20 김종락(1769~1785) 풍산 - 경상도 안동 남인

21 류기호(1823~1886) 전주 陪疏 경상도 안동 남인

22 김헌락(1826~1877) 의성 陪疏 경상도 안동 남인

23 정직우(1823~1880) 진양 陪疏 경상도 상주 남인

24 이승목(1837~1873) 고성 陪疏 경상도 안동 남인

25 김철수(1822~1887) 의성 - 경상도 봉화 남인

26 류도수(1820~1889) 풍산 疏首 경상도 의성 남인

27 이현섭(1844~1910) 연안 - 경상도 안동 남인

28 이승희(1847~1916) 성산 疏首 경상도 성주 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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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에는 저자의 문집에 수록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작성하지 

않은 일기도 저자 정보에 포함시켰다. 대개 상소를 결정하면 먼저 소청을 설

치한 후 소수를 비롯해 소사(疏事)를 관리 진행하는 소임(疏任)들을 선발하고 

상소 외적인 업무를 분담하는 유사 등도 구성하는데 여기에 주로 ‘일기유사’가 

포함되었다. 일기유사가 하는 일은 곧 다중이 참여하는 연명상소 과정을 그날

그날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남은 일기가 소사에 참여

한 유생의 문집에 수록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소일기의 기록자를 살펴보면 전라도 해남 출신인 소론계 이언렬과 전라

도 광주 출신인 노론계 박인상을 제외하고 모두 영남 남인계 유생들이다. 이

언렬과 박인상의 일기는 다른 상소 일기와는 내용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낸다. 

이언렬은 당시 노론과 소론의 갈등 사이에서 조관(朝官)의 신분으로 소론계 

신하들이 주도하던 병신처분 취소 요청을 위한 상소에 참여한 것이었기에 그 

상소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고 기간이 길지 않았다. 그래서 일기 내용도 간략

하다. 박인상의 ｢권당일기(捲堂日記)｣ 역시 내용이 간략하다. 그 때 저자를 

비롯한 성균관유생들이 명릉의 지문 중에 잘못된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시 

수정할 것을 주청하고 발론한 뒤 소수(疏首)로 안택인을 선출하였는데, 안택

인이 소수를 사양하고 나가는 바람에 재임 윤지술이 관을 비우게 되었다. 이

에 관유들도 이에 동조했다가 대간의 탄핵으로 처벌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영남 유생들의 상소 일기가 드러내는 내용과 대조적이다. 영남의 상소 

일기에는 많은 인력과 오랜 기간을 전제로 꽤 복잡한 절차의 상소 과정이 담

겨 있다. 더불어 집권세력의 회유 및 방해 공작에 시달리는 잦은 사례들도 함

께 기록되어 있다.   

동일한 상소에 함께 참여한 기록자들을 파악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다. 

상소 내용 종수 기록자

보우의 처벌 촉구 2 1번 김우굉, 2번 김농

이현일 변무 상소 3 12번 김상정, 13번 안명하, (저자미상)

사도세자 신원 요청 만인소 5
14번 류이좌, 15번 이우, 16번 김한동 
17번 이인행, 18번 이진택

임천서원 관련 3 21번 류기호, 22번 김헌락

서원훼철 반대 만인소 5 23번 정직우, 24번 김철수(2), 25번 이승목, (저자미상)

흥선대원군의 봉환 청원 만인소 3 26번 류도수(2),  27번 이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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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년에 있었던 사도세자 신원 요청 만인소의 경우 규모가 크고 공론의 의

지도 각별했던 만큼 남아있는 일기 종수도 5종이나 된다. 류이좌는 사소(寫

疏)로, 이우는 소수로, 김한동·이인행·이진택은 진신(搢紳)으로서 참여하여 

일기를 남기거나 또는 일기유사가 기록한 일기를 저자의 문집에 수록하였다. 

이러한 일기들은 동일한 경험 속에서 기록자의 다른 시각을 확인해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서로 교차 검토하여 상소 과정의 현장을 보다 

생생하고 보다 자세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료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른 일기 역시 같은 의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3. 기록 의지와 기록의 전승

상소 일기의 기록 의지는 우선 규모 있는 집단의 행위로서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일기유사’를 두었다는 점에서 읽어낼 수 있다. 사도세

자 신원 요청 만인소 당시의 일기에서는 권의도(權義度)와 정필규(鄭必奎)를 

일기유사로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고,20) 1717년 정유독대에 대응하여 이이명

의 처벌을 요구한 상소를 올릴 당시를 기록한 이인지의 ｢정유일기·병술일 

기｣에서는 갑자기 자신이 일기유사로 선출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21) 이러한 

기록들에서 집단 상소를 추진하며 각각의 소임(疏任)들을 선출할 때에는 반드

시 일기유사를 함께 뽑아 그 일의 경과를 기록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된 일기는 공동체 일기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개인

의 문집에 수록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개인의 의지로써 기록된 일기들도 다수 있다. 아래의 예문은 류세철

의 ｢소행일록 뒤에 쓰다[書疏行日錄後]｣라는 기록 가운데 끝부분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1666년 서인의 예론을 반박하고 고산과 미수의 예론을 대

변하는 상소를 올릴 때 소수로 참여하여 ｢소청일기｣를 남겼는데, 이 글은 일

20) 이우, 면암집 별록, ｢소청록, “衆議以爲今此疏擧 雖衿紳合幷 疏體當以章甫爲主 成彥檝遂請遞 
更出公事員朴漢師金煕澤 薦出疏任疏首三望李㙖李敬儒金是瓚 首望爲多點 請座儒生鄭必奎進請出
座 固辭再三 乃出 行相揖禮 遂分定疏任 製疏李汝榦金是瓚柳晦文 寫疏金宗華金煕周柳台祚 掌議
趙居信李泰淳 疏色權就度李景運 都廳崔鳳羽 管行成宗魯李儉行金宗鎬 日記有司權義度鄭必奎”

21) 이인지, 유천세고·은와유집 권5, ｢정유일기｣, “初六日 晴 開坐於南門內 午前 余遽日記之任 因
與洪聖益士增 得疏廳邊少室 議製榜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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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쓴 후에 자신의 소회를 기록한 것이다.  

당시 소유(疏儒)로서 함께 했던 사람들 외에도 경향 각지에서 왕래하며 안부를 

묻는 친구들의 정의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성명과 거주지를 왼쪽에 아울러 기록

하였다. 비록 한담이라 하더라도 모두 상세하게 수록하였으니 때때로 꺼내어 펼

쳐 보면서 잊지 않으려는 뜻을 붙인 것이다.22)   

류세철은 상소에 함께 참여했던 소유들뿐만 아니라 그 때 당시 경향 각지에

서 찾아와 힘을 실어주었던 친구들의 정의를 잊을 수가 없다면서 한담(閑談)

이라 하더라도 모두 상세하게 수록하였다고 밝혔다. 그가 일기를 기록했던 이

유는 상소 당시의 경험과 함께 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난 시간을 떠올

릴 수 있는 기록물을 남겨두기 위해서였다. 보통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긴 이

들이 의도했던 것은 사건의 정확한 전말을 알리려는 목적을 포함하여 괴로움

을 함께 한[同苦] 동료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안명하는 1723

년 이현일의 신원을 위해 동문들과 소청에서 소를 작성할 때부터 入京은 했으

나 올리는 데 실패하고 돌아올 때까지를 기록한 ｢서정기행｣ 뒤에 ｢배운록(排

雲錄)｣을 덧붙였는데, 이 ｢배운록｣은 저자를 포함해서 함께 입경하였던 14인

의 소유(疏儒) 명단과 당시 승정원에 의해 상소를 저지당한 것에 대해 분개하

며 지은 시들을 함께 엮은 것이다. 이렇게 명단을 덧붙이는 것도 당시의 일을 

잊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23) 이진택이 일록의 뒤에 당시 

사도세자 신원 요청 만인소를 주도했던 43명의 소유 명단을 기록한 ｢소회록｣

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하다.24) 또한 소사시말에서 이승목은 돌아
오는 길에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의 이름, 관향, 거주지를 열거한 동고록(同苦

錄)을 작성하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러한 소사가 실패한 이유를 적고 있다. 그

러나 이 소사에 참여하였던 유생들의 뜻이 참으로 높고 뛰어나므로 그 사실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는 당위를 주장하였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

다. 

22) 류세철, 회당집 권2, ｢書疏行日錄後｣, “時疏儒同事人外 京鄕親舊往來存問者情義不可忘 故幷記
其姓名居住于左 雖其閑話 亦皆詳載 時時出而展看 以寓不能忘之意” 

23) 안명하, 송와집권9, ｢排雲錄(癸卯伏閤時題名同苦錄 權江左萬作序)｣
24) 이진택, 덕봉집권말, ｢疏會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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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 상소 일기는 기록을 남겨야 하는 ‘공동체 경험’

이라는 점에서 기록 의지가 전제되며, 개인은 그 속에서의 경험과 함께 한 동

료들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대개 상소 일기를 남긴 저자들의 저술을 보면 유배일기, 기행일기, 관직일

기와 같은 여타의 일기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개인의 기

록 욕구와도 연관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연대별 필사본 문집수록 저자미상

16세기 1 2 -

17세기 - 4 -

18세기 3 12 2

19세기(이후) 13 7 7

17 25

 

42종의 상소 일기자료 가운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일기가 22종이고 

나머지 20종은 모두 19세기(이후)에 작성된 일기이다. 또 이 중에 17종이 필

사본이고 25종이 문집에 수록된 일기인데, 필사본 가운데 4종을 제외한 13종

이 모두 19세기에 작성되었다. 

16세기 일기 가운데 필사본 일기 1종과 문집수록 일기 1종은 1565년 김우

굉이 소수가 되어 보우의 처벌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릴 당시의 동일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필사본은 표지에 청참보우일기(請斬普雨日記)라는 제목과 
함게 ‘화남공유묵(華南公遺墨)’이라는 표기가 있어 저자를 김농(金農, 1534~ 

1591)으로 추정한다. 화남은 김농의 호이다. 문집수록의 일기는 ｢서행일기｣

라는 제목으로 당시 소수였던 김우굉의 문집인 개암집에 실린 것이다. 두 
일기는 기록 시기와 경과 내용이 서로 비슷하나, 서술 분량에 있어 꽤 큰 차이

를 드러낸다. ｢서행일기｣의 경우 김우굉의 문집에 실린 것임에도 곳곳에서 

‘金宇宏敬夫’라 지칭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가 실제 작성한 일기는 아니라

고 판단된다. 또한, 그의 문집에 수록된 ｢서행일기 뒤에 쓰며 스스로를 기롱

하다[書西行日記後以自譏]｣25)라는 작품이 허균의 학산초담과 어숙권의    

25) 김우굉, 개암집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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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관잡기에서는 이행(李荇)(1478~1534)의 ｢주운을 읊다[朱雲詠]｣라는 시
로 소개하고 있는 사실까지 감안하면, 아마도 후대에 김우굉의 문집을 간행할 

때 그의 글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종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김우

굉의 ｢서행일기｣는 김농의 청참보우일기를 후손 중 누군가가 축약하고 산
삭해서 정리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상소 과정에서 생산된 상소문, 연설, 비답 

등의 수록은 필요에 따라 김우굉 중심의 입장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김농이 일기유사로서 이러한 기록을 남긴 것인지, 자신의 의지

로 경험을 진솔하게 썼던 것인지 그것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 

사도세자 신원 요청 만인소 당시에는 공동체의 일기를 서로 교감하며 산삭

해서 완정한 형태를 갖추려 했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은 이 일기

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첨삭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임병록(壬丙錄) 산절(刪節)은 참으로 마땅합니다. 병중에 한 번 펼쳐 보았습
니다만 눈에 크게 거슬리는 곳이 없는 듯하니, 교감의 정밀함에 깊이 감탄하였습

니다. 삼가 ‘잊지 말고 천명하라[念念闡揮]’는 하교를 생각해보건대, 우리들은 그 

부탁을 이루지 못하는 죄를 면하기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유고를 간행할 때 이 문

자(임병록)를 멀고 가까운데에 펴 보여야 하는 것은 또한 의리를 천양하는 한 가

지 일에 관계되는 것이니 진실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26) 

 

위의 예문은 이인행이 이병운(李秉運)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일부이며, 내

용은 이우의 문집 간행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병운은 이우의 

종질이다. 임병록은 면암집에 수록된 ｢임자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
이며, 이에 대해 이인행은 교감작업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져 산절이 마땅함

을 얻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유고에 수록하여 ‘잊지 말

고 천명하라[念念闡揮]’는 정조의 하교를 널리 퍼뜨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실

제로 이인행의 문집에는 ｢소청록｣이라는 제목 아래 ‘임자년 성균관에서 기록

한 것이다. 이미 호상(湖上)[이우]의 임병록에 실려있기에, 다시 수록하지 

26) 이인행, 신야집 권4, ｢與李際可｣, “壬丙錄刪節甚得宜 病中一番披閱 似無大礙眼處 深歎校勘之
精也 仍伏念先朝念念闡揮之敎 吾輩俱難免付托不效之罪 而因遺集之行 此箇文字 得以播示遠邇 亦

係闡揚義理之一事 良可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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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27)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 1965년에 후손들이 이인행의 문집 속

집을 간행하면서 ｢소청일록｣이라는 제목으로 이 일기를 수록하였는데, 제목 

아래에 ‘호상의 임병록과 서로 참조하여 상고할 만한 점이 있어서 다시 수
록한다.’28)라고 하였다. 

Ⅳ. 상소 일기자료의 가치와 현재적 의미

 

앞에서 제시한 약 42종의 상소 일기자료들 가운데 극히 일부는 연구 자료로 

활용된 바 있고, 일부는 유교넷 일기류 DB의 상소일기에 소개되어 있으며, 또 

일부는 새롭게 발굴한 것이다. 필사본 일기들은 단독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으며, 기록 내용의 측면에서도 보다 상세하고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고 있어 ‘일기’가 가지는 자료적 특성이 그대로 부각된다. 문

집 수록 일기의 경우 대부분 기록 분량이 제한적이어서 경과 중심의 사실 정

보만 기록된 경우가 많지만, 일부는 필사 자료 못지않게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일기자료들은 자료 발굴의 확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조사 정리하여 남아있는 상소 일기자료를 하나의 도표로 제시함

으로써, 현전하는 상소 일기자료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상소 배경에서 

작성된 자료들인지 파악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

엇인지 그 의미를 진단할 수 있었다. 살펴보았듯이 상소 일기는 특히 조선 후

기로 갈수록 영남 남인들의 상소 운동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이 거의 대다수였

고, 이들은 지역의 공론을 수렴하여 가능하면 대규모의 소행을 추진해 - 예컨

대 만인소와 같은 -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곧 이러한 과정들을 일기

에 담고 있었다. 

상소는 유생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사적

일 수 없었고 ‘국가사’라는 명분 아래 ‘공론’ 형성을 전제로 하였다. 유생상소는 

성격상 재야의 공론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연명상소가 보편적이며, 또 그것의 

27) 이인행, 신야집권13, ｢䟽廳錄(壬子在泮所記也 已載湖上壬丙錄 不復錄)｣
28) 이인행, 신야선생문집속집권2, ｢疏廳日錄(與湖上壬丙錄 有參互可考處 故再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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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으로 인해 비교적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 봉정(捧呈)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유소는 성격상 관유소(館儒疏)와 향유소(鄕儒疏)로 나뉘어

진다. 관유들은 상소의 논의를 결정하면 전국의 향교에 통문을 발송해 전국 

향유들의 궐기를 촉구하기도 했고, 군주가 그들의 공론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가납할 때까지 연소(連疏)하는 방법 외에도 공관(空官)·권당(捲堂)하으로 대

응하는 강력한 공론 공세의 수단을 펼치기도 했으므로, 정치적 우위를 도모하

는 세력은 관학 유생들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제

시했던 박인상의 ｢권당일기｣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된 것이다. 일기 내

용이 간략하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의 움직임이기는 하지만 짧은 

시간 내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기록’에 대한 의지와 고민이 상

대적으로 깊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된 상소 일기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향유소는 향유들의 공론에 의해 진행되는데, 이들의 공론형성 과정은 

당색이나 지역에 따라 극심한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는 

있는 세력과 연계되었거나 사주를 받는 경우 상당히 간단한 절차를 거치고 있

었다. 서인이나 노론계 유소는 제소자(製疏者)가 조관(朝官)일 경우가 많으며 

장의조차 선발되지 않을 정도소 소임(疏任)의 임명도 간결한 편이었다. 또한, 

배소과정도 관로를 통하거나 아예 대궐문 앞에 소청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측면이 다분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성된 것이 바로 이언열

의 ｢소청일록｣이다. 역시 짧은 기록이 보여주듯이 상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기록이라기보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대립각과 입장에 따른 명

분과 논리의 주장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앙의 정치세력과의 연대가 미약하기는 했으나 향촌에서 독자적인 

공론적 기반을 구축하며 결속력을 과시하던 영남유생의 상소는 상당히 복잡

한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경비·시간이 소모되었다. 공사원 등 

상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소임(疏任)이 다수 임명되었고, 발의에서 봉소까지 

2~3개월이 걸리고 상당수의 배소 유생이 참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영

남의 남인계 유소는 서인 및 노론 세력의 견제와 분열 획책으로 상소빈도에 

있어서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만 명 이상의 

유생이 연명하는 다중소라는 점에서 정치적 열세에도 공론정치 구조의 중요



조선시대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가치  211

한 변수로 자리 잡고 있었다.29) 

현전하는 상소 일기의 대다수가 영남유생의 상소 일기라는 점은 바로 이러

한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다. 그들은 상소가 결정되면 하나의 공동체로

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이 길고 복잡했으며 결과 또한 중요했기에 기

록으로 남기려는 의지도 강했다. 더불어 상소에 참여하는 개인들에게도 이 경

험적 사건은 영향이 적지 않았으므로  후대에 알리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다. 

그들은 함께 한 동료들을 포함하여 다방면에서 지원해 준 경향각지의 친우에 

대한 기억을 잊고 싶지 않았기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본다면, 서인이나 노론계 유소 과정에서 생산된 상소 일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사실은 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다.

유생들의 집단 상소 과정은 발의 → 통문 발송 → 소회 → 소임선발 → 소

청설치 → 소본작성 → 배소 → 봉소의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

정한 것은 아니었다. 상소 일기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기에, 유생상소의 미시적 실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 

안에는 경과에 대한 사실 정보 외에도 방해 세력의 획책으로 인한 난관, 난관 

극복을 위한 대처 과정, 소유(疏儒)들의 사정에 따른 출입, 상소문 작성 과정, 

상소 결과 등 주변 상황에 따른 이야기가 함께 기록된다. 다만, 상소문, 비답, 

연설과 같은 경우 기록할 때도 있고 요점만 간략하게 옮겨 놓기도 하며 때로

는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상소 일기와 동시에 살펴봐야 할 것은 개인의 생활 일기에 기록된 유생들의 

집단 상소 모습이다. 김령의 계암일록이나 권상일의 청대일기 등에는 정
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영남 남인들의 집단 상소 움직임이 포착된다. 

개인의 일기는 자신의 경험과 입장에서 기술되는 것이기에, 상소가 자신과 직

결되지 않는 이상 그 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얻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일기에 담긴 집단상소의 모습을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집단 행

위에 가려진 개인의 내면적 갈등 때문이다. 예컨대, 김령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 또는 생각과 명분과 공론으로 움직이는 집단상소 참여 사이에서 갈등하

는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상소의 동기와 진행 과정에 대해 불만을 

29) 설석규, 위의 책, 선인, 2002, 405~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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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할 때도 있었다. 유생상소는 ‘공론’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당위적 대의

명분을 획득하지만, 이 때문에 그 당시 개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지는지 또

는 ‘참여’에 대한 개인의 내적 고민이 가려질 위험이 있다. 상소만을 주제로 하

는 일기는 ‘개인’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말하자면 공론을 내건 집단성으로 인

해 ‘개인’의 생각과 의견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소 일기와 개인의 생

활 일기를 교차 검토할 때 상소 집단 속의 개인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에도 수많은 다양한 ‘공론’들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이들

의 의견을 어디까지 수렴한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공론’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분명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활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공

론’은 변질될 수 있다. 상소 일기는 사회적 ‘공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문제 제기로서도 현재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Ⅴ. 맺음말

본고는 상소 일기자료들의 전반적 자료 현황과 기록적 특징 양상 및 기록의 

전승 과정을 분명하게 규명해 그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고전적 소장 기관의 DB목록을 조사 발굴하여 상소 일기자료의 현

황을 목록으로 제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총 42여 종의 상소 일기자료들이 발

굴되었다. 상소 일기는 특히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영남 남인들의 상소 운동을 

배경으로 작성된 것이 거의 대다수였고, 이들은 지역의 공론을 수렴하여 가능

하면 대규모의 소행을 추진해 - 예컨대 만인소와 같은 -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곧 이러한 과정들을 일기에 담고 있었다. 현전하는 상소 일기의 대

다수가 영남유생의 상소 일기라는 점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인이나 노론계 유소 과정에서 생산된 상소 일기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 사실

은 꽤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상소 일기자료의 실상과 그 자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주목하였기

에, 개별 자료들의 기록 내용에서 볼 수 있는 현장의 생생한 모습들을 토대로 

‘유생상소’의 의미와 그 사회적 의의를 심화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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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사료들을 이용하여 충분히 논의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성과 위에서 개별 일기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

행된다면 당시 ‘유생상소’의 실체에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작업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사회적 ‘공론’을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지금도 여전히 어

려운 과제이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만

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이 ‘공론’이라는 명분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것인지는 누

가 판단하는 것일까. 지난 시대의 ‘상소 일기’는 그 자체가 해답일 수는 없지

만, 그때와 지금에 있어 지속되거나 변화한 것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서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데 자료적 의의가 있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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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ual Situation and Value of the Joseon Dynasty Era's 

Appeal Journals

Choi, Eun-Ju

This study is intended to verify appeal journal data's overall situation, 

characteristics of records and the inheritance process of records and to 

judge their value. First, the DB list of organizations that possess classical 

data was researched,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appeal journal data was 

presented as a list. As a result of research, total 43 appeal journals were 

excavated. Among them, very few were used for research data, some were 

introduced to appeal journal of Yugyonet DB, and others were newly 

excavated. Manuscript journals are sole data, and they have the value of 

scarcity. They contain more detailed and lively description of the field, so 

the characteristics of data that ‘journal’ has are highlighted when they are 

viewed in the perspective of recorded contents. In case of journals 

contained in collections, the quantity is mostly limited, so the information 

of facts is recorded based on the elapse of time, but some contain as 

detailed records as manuscript ones. 

Most appeal journals were written with the background of appeal 

movement by Nam party in Yungnam towards late Joseon Dynasty, and 

they processed as large scale projects as possible by accepting local 

opinions - for example, Maninso - to accomplish their goals, which is 

contained in the journals. The fact that most of appeal journals that exist 

until today were Yeongnam Confucian scholars' is involved with this 

background. Once appeals were decided, they marched as community, and 

the process was long and complicated. The result was also important, so 

they had strong willpower to leave as record. In addition, this empir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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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t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appeals, so 

it was natural for them to intend to let next generations know. They tried to 

leave as record not to forget memories on colleagues and friends who 

supported in many ways. Considering these facts, the fact that appeal 

journals written by Seo Party or Noron group have hardly found can be 

pretty natural. 

Key Word :  journals of Joseon Dynasty Era, appeal of Confucian scholars, 

appeal journal, Maninso, request, appeal group, march of 

Confucian scholars going to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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